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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자들이 올리는 중국에 대한 기사들은 아래 기사와 비슷하게 대부분 '현상'에 많이 집중 한다. 중국 왕홍이 17조원을 벌었다 라는 이 기사를 읽고 난 독자들은 아마도 우리나라 파워블로거 같은사람들이 중국에서는 큰돈을 벌고있구나 라고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왜곡된 사실이다. 돈을 많이 번 것은 사실일지라도 중국의 왕홍은 우리나라 블로거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배경과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해보았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분명 내 설명에도 함정이 있을지 모르고 빠트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기사를 읽는 분들께 조금 더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싶어 글을 쓴다.
첫번째로 중국의 왕홍은 우리나라 파워블로거가 아니다. 파워블로거가 텍스트와 정보 위주의 글들을 올려 영향력을 키워왔다면 왕홍은 태생적으로 상업적인 기반을 가지고 성장해왔다. 우리나라에서 파워블로거는 특정 상품을 홍보하고 지나친 오피니언을 반영하면공정성을잃고가치를잃지만왕홍은태생이상업적이기때문에연예인처럼광고모델로활약해도무방하며이들의영향력은공정성보다는더좋은제품을소개하는데편중되어있다.
둘째로 기사에 예로 나온 장다이는 어느정도 인지도를 쌓자 마자 기업에서 전략적인 후원과 투자를 받고 급 성장한 대표적인 왕홍이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정보와 사진들을 노가다하듯 올려 인지도를 쌓은 파워블로거를 생각하며 장다이를 바라보면 안된다. 오히려 SM같은 대형기획사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키워낸 아이돌로 이해해야 한다. 자오다시, 쉐리 뿐만 아니라 중국내 유명 왕홍들 대부분이 기획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략적 파트너들과 제휴한다.
세번째로 기사원문에 "이들은 전통적인 방식인 디자이너의 디자인→제작→시중에 론칭 단계 대신 우선 자신이 입은 모습을 온라인에 올리기→팬 및 팔로어 등의 피드백 반영→대량 생산→타오바오에서 판매라는 과정을 거친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왕홍을 키워내는 기획사와 파트너사들이 (브랜드, 의류제조사, 플랫폼 등)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읽고 팬들과 소통하며 이들의 니즈를 연구해 디자인에 먼저 반영 시킨다. 중국 왕홍 생태계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팬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건의까지 할수 있는 참여도 높은 커뮤니티는 팬들에게 왕홍의 성공과 브랜드의 성공이 마치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해준다. 이런 소통의 선순환을 통해 왕홍의 팬 층은 더욱 두터워지고 팬들은 신제품 출시 시 온라인상에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입소문을 내주며 제품에 대한 바이럴을 해준다.
마지막으로 기사에서 한가지 더 놓치고 있는 것이 타오바오판매로만 정리된 중국 전자상거래의 본질이다. 중국 전자상거래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타오바오가 아닌 핀테크 혁명이다. 모바일로 어디서나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왕홍들의 포스팅을 보고 마음이 열려있을때 소비가 인스턴트하게 일어날 수 있다. 중국에서 알리페이나 텐페이를 사용해본 사람들은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된다. 핀테크의 신세계는 소비자의 입장에선 편리함과 소비심리 증가 라는 양날의 검이다. 특히 여성들은 예쁜 물건을 보면 바로 지갑에 손이 가지 않는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결제가 될 수 있을때 소비는 자연스레 증가한다.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분이 우리나라 파워블로거들과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MCN이 빨리 중국에 진출해 컨텐츠를 통한 커머스를 해야한다고 글을 올렸다. 거기에 여러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대부분이 자신 있다, 그리해야 한다, 준비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다. 본질이 많이 왜곡된 기사를 읽었으니 잘못된 댓글을 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기자가 잘못했다. 본질이 아닌 현상에 집중한 기사는 누구나 쓸수 있다. 문제는 나같은 사람이야 함부로 글을 써도 아무도 큰 관심을 주지 않겠지만 기자의 글은 팩트처럼 다가가 수많은 사람들을 misleading 한다. 우리 신문들이 돈방석에 앉은 중국인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본질을 좀더 기획력 있게써 주길 바란다.
중국은 단순히 인구가 많고 무식하게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다. 이미 그런 소비시장은 몇년전에 사라졌다. 중국 소비자들, 특히 1,2성급 도시에 사는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소비자들 못지않게 스마트하며 깐깐하다. 중국 왕홍의 큰 성공에는 트렌드를 읽는 기업들의 분석능력, 대형기획사, 브랜드, 제조사들로 대변되는 거대자본의 전략적 투자, 샤오미로 대표되는 팬심(心)을 불러일으켜 이를 활용하는 입소문 마케팅 전략, 핀테크 기술을 통한 소비형태 증대 등의 요소들이 무겁게 깔려있다.

